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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of salty taste

assessment,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behaviors among adult and senior women by region

and by age. The results generated from this was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implementing a nationwide salt reduction education program. 

Methods: The salty taste assessment tool was applied to 4,064 subjects from 15 areas in

Korea. Also, a survey of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behavior related to salt intake was

conducted for all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The salty taste assessment scores by region and by age were the lowest in capital

(p < 0.01) and was highest among the 70+ year age group (p < 0.01). The dietary attitude scores

and dietary behavior scores showed that Gyeongsang was the highest (p < 0.001) and the capital

was the lowest. The dietary attitude scores were highest at 20&30's followed by 40's and 70's

group (p < 0.001). Dietary behavior scores showed that 20's~30's and 40's groups were higher

than the other age groups (p < 0.001). The score of ‘I like kimchi’ was 3.46 ± 0.88, which was

the highest among 10 dietary behavior questions. The score of ‘I eat a lot of kimchi’ was

3.30 ± 0.90, which was the highest among 10 dietary behavior questions related to salt intake.

The scores of salty taste assessment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cores of

dietary attitude (p < 0.001), dietary behavior (p < 0.001) and self-awareness (p < 0.001).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salty taste assessment, we observed a tendency that older

people and regions except the capital had higher preference for salty taste. Our results

suggested the necessity for a nationwide salty reduction education program tailored for regions

and for different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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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나트륨은 체액과 혈액량을 조절하여 우리 몸의 적절한 수

분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혈압 및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고 근

육의 수축 작용과 영양소의 이동 등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

행하지만 이러한 생리작용을 위해 필요한 나트륨의 양은 극

히 적다(Preuss & Clouatre 2003).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추이를 보면 1998년 4,516.9 mg

에서 2005년 5,256.6 mg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4,464.1 mg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3

년에 4,027.5 mg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하루 나트륨 목표섭취량(2,000 mg)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국내 나트륨 섭취량 분석 결과 24시간 소변분석법에 의한

섭취량이 2000~2001년 서울시내 성인 여성 5,107.4 mg

이었고(Son 등 2005), 2006~2007년 대구지역 성인 섭

취량은 5,805.4 mg이었으며(Shin 등 2010), 2008년 대

구지역 성인 남성 6,072.4 mg, 여성 5,168.2 mg(Kim &

Lee 2013)으로 모두 목표섭취량의 2.5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0년 이후 연구에서도 24시간 회상법에 의

한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2011년 대구, 경북지역 성인

여성(20~29세) 3,935.4 mg이었으며(Yoon & Lee

2013), 2011년 서울지역 폐경 후 여성 4,209.9 mg(Kim

등 2013)으로 여전히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나트륨 과잉섭취가 쉽게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맛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Chung 2002). 짜게 먹는 식습관은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

며, 일상식을 먹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급증하는데, 어

릴 때부터 나트륨 과잉 섭취가 빈번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

짠맛을 선호하고 나트륨 섭취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Contreras 1978, Morino & Langford

1978).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식품섭취량이 증가하고 동

시에 나트륨 섭취량도 증가하나, 50세 이후부터는 식품 섭

취량과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다(Park 등 2008).

한국인의 나트륨 과잉 섭취의 원인은 짜게 먹는 식습관에

서 기인하여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

이 높아진다(Kim & Paik 1992). 최적 염미 나트륨 농도와

뇨 나트륨 배설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짠맛에 대한

기호가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Chang

2010).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각 기능의 변화로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Moon 등 2009), 60대 노인의 짠

맛에 대한 역치가 30대보다 3.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각 기능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Kim 등 2008). Kim & Paik(1992)의 연구에서 젊은 여

성보다 중년여성이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나트

륨 섭취량도 젊은 여성 210.3 mEq, 중년여성 245.0 mEq

로 중년여성에서 더 높았다. Shi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 짠맛 미각판정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짠맛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았고, 짠 음식을 즐기는 짜게 먹는 식태도 점

수가 높았다. 

짠맛 선호도는 혈압에도 영향을 미친다. Kim 등(1993)

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 어린이에서 고혈압군이 정상군에 비

해 짠맛에 대한 기호도와 나트륨 배설량이 높았으며 짠맛 선

호도와 혈압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Kim

& Choi(2007)의 연구에서도 성인 여성에서 짠맛을 좋아할

수록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높게 나타났고, 짠맛을 싫

어하는 사람과의 혈압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짠맛 미각 판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국 15개 시도의 여성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판

정치를 조사하고, 짜게 먹는 식태도와 식행동 점수를 비교 분

석하여 권역별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의 20~70대 여자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짠맛

에 대한 미각 판정,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였다. 

2. 신체계측치 및 일반사항 조사

조사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성별, 혈압, 직업, 지역 등

을 조사하고, 짠 음식에 대한 선호 여부와 평상시 짜게 먹는

지에 대한 자가인식도를 조사하였다. 

3. 짠맛 미각판정

짠맛 미각 판정을 실시하기 전 전국 지역별 미각판정 요원

에 대한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를 통하여 2011년 5월 26일, 30일에 컴퓨터가 설치된 강

의실에서 지역별 미각 판정요원 약 120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판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총 121회에 걸쳐 전국 15개 지역에서 짠맛 미각을 판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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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맛 미각테스트 시료는 Shin 등(2008)의 방법에 따라

5가지 다른 염도의 파우치 키트를 생산하였으며(Lee 등

2011), 기 개발된 미각 판정 도구(Lee 등, 2007)를 기초

로 하여 닷넷프레임워크, C#, 비쥬얼 스튜디오 3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Lee 등 2012)

을 활용하여 판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시료를 5 cc 정도 입에 넣고서 잠시 머금고 있

다가 뱉어내게 한 다음 용액의 농도별로 짠맛의 강도와 선호

도에 대해서 각각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짠맛에 대한 미각

을 5단계(싱겁게 먹는 편, 약간 싱겁게 먹는 편, 보통으로 먹

는 편, 약간 짜게 먹는 편, 짜게 먹는 편)로 판정하였으며, 짜

게 먹을수록 짠맛 미각판정치가 높다. 

4.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 조사

짜게 먹는 식태도 설문지는 Shin 등(2008)의 설문문항

을 참고하여 보완하였고, 짜게 먹는 식행동 설문지 문항은

Kim 등(2009)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다. 

짜게 먹는 식태도 문항은 ‘생선 자반이나 건어물 같은 것

을 좋아한다’,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 ‘별미밥

이나 덮밥 종류를 좋아한다’, ‘라면, 국수 등 면류나 국 종

류를 좋아한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이나 외식을 좋아

한다’, ‘포테이토칩, 팝콘, 크래커 같은 것을 좋아한다’, ‘배

추김치, 물김치와 같은 김치류를 좋아한다’, ‘반찬은 약간

짜야한다고 생각한다’의 8문항과 덜 짜게 먹는 식태도 2문

항 ‘음식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염분에 대한 정보

가 있다면 저염 식품을 선택하겠다’의 총 10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짜게 먹는 식행동 문항은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

이 먹는다’, ‘라면, 어묵, 햄,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

는다’, ‘자주(주2~3회)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는다’, ‘김치

를 많이 먹는다’, ‘생선자반이나 소금을 뿌린 생선을 자주 먹

는다’, ‘된장찌개나 수프를 자주(주2~3회) 먹는다’, ‘ 햄버

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식사 전에 습관적

으로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다’, ‘음식이나 국이 싱거

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의 9문항과 바람직한 식행

동인 ‘가공식품이나 음식 구입 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다’

를 포함하여 총 10 문항이었다. 

식태도와 식행동 질문에서 짜게 먹는 것과 관련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고, 덜 짜게 먹는

식태도와 식행동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을 의미한다.

5.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분석에 대한 유의수준

은 p < 0.05로 하였다. 신체계측치, 짠맛미각 판정, 짜게

먹는 식태도와 식행동 등의 권역별 비교는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짠

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 식행동, 자아인식도간 상

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체계측치와 연령을 제어변수로 하

여 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권역별 연령별 분포

조사 대상자의 권역별 연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15

개 지역 조사 대상자는 총 4,064명이었으며, 수도권, 충청

권, 경상권, 전라권의 4권역으로 나누었다. 수도권은 서울특

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하여 총 1,615명이

었고,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총 611명, 경상도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포함하며 총 1,133명, 전라도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총 705명이었다. 연

령별로는 20&30대 765명, 40대 1,113명, 50대 1,318

명, 60대 677명, 70대 191명으로 50대가 32.4%로 가장

높았고, 40대 27.4%, 20&30대 18.8%, 60대 16.7%,

70대 4.7%였다. 

2. 권역별, 연령별 신체계측치 비교

권역별 및 연령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전체 평균 신장은 159.1± 4.8 cm, 체중은 56.5

± 6.7 kg, 체질량지수는 22.3± 2.5로 나타났다. 신장은

경상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권, 수도권, 전라권 순

이었으며(p < 0.001) 체중은 전라권이 충청권, 수도권, 경

상권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체질량지수는 전라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도권과 충청권이었으며, 경상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연령별 신장은 20&30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

와 50대였으며 60대와 7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체중은 70대와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50대와 40대였으며, 20&30대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p < 0.001). 체질량지수는 70대와 60대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대, 40대, 20&30대 순으로 나타났

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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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연령별 짠맛 미각 판정 분포 및 판정치 비교

권역별 및 연령별 짠맛 미각 판정 분포와 판정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먹는 편(43.0%)이

가장 높았고, 약간 짜게 먹는 편과 짜게 먹는 편이 21.7%와

6.3%로 전체의 28.0%가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권역별 및 연령별로 짠맛 미각 판정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 0.001). 권역별 짠맛 미각 판정 결과 분포에서 약

간 싱겁게 먹는 편과 싱겁게 먹는 편을 합하여 싱겁게 먹는

편이 수도권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라권

28.5%, 경상권 27.5%, 충청권 26.5% 순이었다. 약간 짜게

먹는 편과 짜게 먹는 편을 합하여 짜게 먹는 편이 경상권

31.6%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30.1%, 전라권 28.1%, 수도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by the region and by the age groups  N (%)

Region / years 20~39 40~49 50~59 60~69 70~79

Capital (1,615) 227 (14.1) 390 (24.1) 554 (34.3) 340 (21.1) 104 (6.4)

Seoul (697) 119 (17.0) 136 (19.5) 233 (33.4) 165 (23.6) 45 (6.4)

Incheon (150) 12 (98.0) 25 (16.7) 66 (44.0) 42 (28.0) 5 (3.3)

Gyeonggi (639) 54 (98.5) 171 (26.8) 233 (36.5) 127 (19.9) 54 (8.5)

Gangwon (128) 42 (32.8) 58 (45.3) 23 (18.0) 5 (93.9) 0 (0.0)

Chungcheong (611) 150 (24.5) 193 (31.6) 176 (28.8) 76 (12.4) 16 (2.6)

Daejeon (280) 85 (30.4) 65 (23.3) 66 (23.7) 52 (18.6) 11 (3.9)

Chungbuk (157) 39 (24.8) 46 (29.3) 50 (31.8) 19 (12.1) 3 (1.9)

Chungnam (175) 26 (14.9) 82 (46.9) 59 (33.7) 6 (93.4) 2 (1.1)

Gyeongsang (1,133) 353 (31.2) 388 (34.2) 260 (22.9) 117 (10.3) 15 (1.3)

Daegu (195) 38 (19.5) 75 (38.5) 43 (22.1) 35 (17.9) 4 (2.1)

Busan (371) 101 (27.0) 115 (30.8) 137 (36.4) 17 (94.6) 3 (0.8)

Olsan (302) 74 (24.5) 97 (32.1) 70 (23.2) 56 (18.5) 5 (1.7)

Gyeongbuk (95) 46 (48.4) 42 (44.2) 2 (92.1) 2 (92.1) 3 (3.2)

Gyeongnam (168) 94 (56.0) 58 (34.5) 9 (95.4) 7 (94.2) 0 (0.0)

Jeolla (705) 35 (95.0) 142 (20.1) 328 (46.5) 144 (20.4) 56 (7.9)

Gwangju (202) 7 (93.9) 47 (24.1) 87 (43.5) 44 (22.6) 15 (7.7)

Jeonbuk (301) 12 (94.0) 47 (15.6) 152 (50.5) 63 (20.9) 27 (9.0)

Jeonnam (204) 16 (97.8) 49 (24.0) 88 (43.1) 37 (18.1) 14 (6.9)

Total (4,064) 765 (18.8) 1,113 (27.4) 1,318 (32.4) 677 (16.7) 191 (4.7)

Table 2.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y region and by age

Height (cm) Weight (kg) BMI1)

Region

Capital (n=1,615) 158.7± 4.52)b 56.5± 6.7a 22.5± 2.6b

Chungcheong (n=611) 159.2± 4.8c2) 56.6± 6.8a 22.3± 2.6b

Gyeongsang (n=1,133) 160.3± 5.1d2) 56.1± 6.9a 21.8± 2.5a

Jeolla (n=705) 158.1± 4.6a2) 57.3± 6.1b 22.9± 2.3c

F-value 37.069*** 4.502** 27.791***

Age groups (years)

20~39 (n=765) 161.5± 5.0d2) 54.5± 6.8a 20.9± 2.4a

40~49 (n=1,113) 159.8± 4.5c2) 56.3± 6.7b 22.0± 2.5b

50~59 (n=1,318) 158.4± 4.4b2) 57.0± 6.4b 22.7± 2.3c

60~69 (n=677) 157.1± 4.6a2) 57.8± 6.4c 23.4± 2.3d

70~79 (n=191) 157.0± 4.6a2) 58.3± 7.0c 23.6± 2.5d

F-value 108.315*** 29.302*** 127.587***

Total (n=4,064) 159.1± 4.8b2) 56.5± 6.7b 22.3± 2.5b

1) Body Mass Index, weight (kg) / height (m2)
2) Mean± SD
**: p < 0.01,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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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4.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짠맛 미각 판정 결과 분포에서 약간 싱겁게 먹는 편

과 싱겁게 먹는 편을 합하여 싱겁게 먹는 편이 50대 32.2%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40대 28.4%, 20&30대 28.3%,

60대 26.3%, 70대 23.5%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짜게 먹

는 편과 짜게 먹는 편을 합하여 짜게 먹는 편이 70대 38.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60대 32.6%, 40대 27.7%,

20&30대 26.6%, 50대 25.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각판정치 평균 점수는 2.96± 1.02으로 나

타났고 권역별 미각판정치의 평균은 수도권이 충청권, 경상

권, 전라권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연령별 미각판정치의 평균은 7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 < 0.01). 

4. 권역별, 연령별 짜게 먹는 식태도 비교

권역별 및 연령별 짜게 먹는 식태도 비교는 Table 4와 같

다. 짜게 먹는 식태도 항목별 평균 점수는 ‘배추김치, 물김치

와 같은 김치류를 좋아한다’(3.46± 0.8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생선 자반이나 건어물 같은 것을 좋아한다’(2.86

± 0.90), ‘라면, 국수 등 면류나 국 종류를 좋아한다’(2.85

± 1.05)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전체적인 식태도 평균 점수는 25.9±4.9점으로 나

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

권과 전라권이었으며, 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라면, 국수 등 면류나 국종류를 좋아한다’

(p < 0.001), ‘배추김치, 물김치와 같은 김치류를 좋아한다’

(p < 0.01), ‘음식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p < 0.001)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도권은 다른 권역보다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이나 외

식을 좋아한다’(p < 0.001), ‘포테이토칩, 팝콘, 크래커 같

은 것을 좋아한다’(p < 0.001) 항목에서 경상권은 다른 지

역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음식은 싱겁게 먹

으려고 노력한다’(p < 0.001), ‘염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저염 식품을 선택하겠다’(p < 0.001) 에서도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나타내어 경상권은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과 저염

식품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20&30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

대와 70대이었으며, 50대와 6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p < 0.001). ‘라면, 국수 등 면류나 국종류를 좋아

한다’ (p < 0.001),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이나 외식을

좋아한다’(p < 0.001), ‘포테이토칩, 팝콘, 크래커 같은 것

을 좋아한다’(p < 0.001), ‘음식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

한다’ (p < 0.001) 항목에서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생선 자반이나 건어물 같은 것을 좋아한

다’(p < 0.05),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p <

0.001) 항목에서 7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점수

가 높았으며, 또한 ‘염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저염 식품을

선택하겠다’(p < 0.001)는 항목에 있어서도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아 70대에서는 저염식품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가장

낮았다.

5. 권역별, 연령별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

권역별 및 연령별 짜게 먹는 식행동 비교는 Table 5와 같

Table 3. Comparison of the salty taste assessment by region and by age

Unsalty Slightly unsalty
Neither unsalty or 

salth
Slightly salty Salty Mean± SD

Region

Capital (n=1,615) 172 (10.7) 333 (20.6) 714 (44.2) 316 (19.6) 80 (95.0) 2.88± 1.01a

Chungcheong (n=611) 49 (98.0) 113 (18.5) 265 (43.4) 153 (25.0) 31 (95.1) 3.01± 0.98b

Gyeongsang (n=1,133) 116 (10.2) 196 (17.3) 463 (40.9) 256 (22.6) 102 (99.0) 3.03± 1.08b

Jeolla (n=705) 55 (97.8) 146 (20.7) 306 (43.4) 155 (22.0) 43 (96.1) 2.98± 0.99b

χ
2-value / F-value 39.034*** 5.847**

Age groups (years)

20~39 (n=765) 69 (99.0) 148 (19.3) 345 (45.1) 159 (20.8) 44 (95.8) 2.95± 1.00ab

40~49 (n=1,113) 99 (98.9) 217 (19.5) 489 (43.9) 239 (21.5) 69 (96.2) 2.97± 1.01ab

50~59 (n=1,318) 130 (99.9) 294 (22.3) 564 (42.8) 266 (20.2) 64 (94.9) 2.88± 1.00a

60~69 (n=677) 75 (11.1) 103 (15.2) 278 (41.1) 162 (23.9) 59 (98.7) 3.04± 1.09bc

70~79 (n=191) 19 (99.9) 26 (13.6) 72 (37.7) 54 (28.3) 20 (10.5) 3.16± 1.10c

χ
2-value / F-value 43.887*** 4.922**

Total (n=4,064) 392 (99.6) 788 (19.4) 1748 (43.0) 880 (21.7) 256 (96.3) 2.96± 1.02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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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high-salt dietary attitude by region and by age

Region Age groups

Capital 

(n=1,615)

Chung

cheong

(n=611)

Gyeong

sang

(n=1,133)

Jeolla

(n=705)
F-value

20~39

(n=765)

40~49

(n=1,113)

50~59

(n=1,318)

60~69

(n=677)

70~79

(n=191)
F-value

Total

(n=4,064)

I like salted or dried fish. 62.86±0.901)a 62.90±0.95ab 62.83±0.85a 62.97±0.89b 63.652* 62.83±088a 62.87±0.87a 62.88±0.88a 62.88±0.94a 63.07±0.98b 662.920* 62.86±0.90

I feel missed something out 

of meals without salted or 

fermented fish.

62.06±0.93a 61.99±0.98a 62.20±0.96b 62.20±0.94b 10.384*** 61.94±0.88a62.07±0.91b 62.15±0.95bc62.24±1.02c 62.36±1.01d 613.636*** 62.11±0.95

I like bowls of rice served 

with toppings.
62.70±0.93a 62.80±0.95b 62.83±0.85b 62.71±0.96a 66.013*** 62.87±0.90b62.84±0.88b 62.65±0.90a 62.61±0.96a 62.93±1.09b 615.997*** 62.75±0.92

I like Ramyon, noodles and 

soup. 
62.82±1.03b 62.93±1.04c 62.98±1.00c 62.65±1.13a 16.086*** 63.23±1.01d62.96±0.98c 62.74±1.05b 62.54±1.04a 62.56±1.06a 654.142*** 62.85±1.05

I like processed foods, fast 

foods and eating out.
62.21±0.95a 62.44±1.04b 62.64±1.00c 62.22±1.02a 48.168*** 62.95±0.99d62.52±0.99c 62.14±0.91b 61.97±0.89a 62.10±1.00b 133.532*** 62.37±1.01

I like potato chips, popcorn 

and crackers.
62.16±0.98a 62.34±1.04b 62.52±1.01c 62.17±1.08a 32.467*** 62.85±1.02d62.38±1.03c 62.11±0.95b 61.95±0.94a 62.01±0.98ab 100.218*** 62.29±1.03

I like kimchi. 63.48±0.89b 63.50±0.93b 63.37±0.86a 63.52±0.86b 65.906** 63.33±0.90a63.42±0.87ab 63.50±0.88bc63.55±0.86c 63.56±0.94c 667.419*** 63.46±0.88

I think that side dishes 

should salty.
62.47±0.90a 62.50±0.94a 62.67±0.85b 62.68±0.96b 15.642*** 62.57±0.86a62.56±0.86a 62.51±0.92a 62.63±0.99ab 62.72±1.00b 663.370** 62.56±0.91

I try to eat unsalty. (R)2) 62.38±0.87ab 62.35±0.86a 62.64±0.79c 62.44±0.88b 26.622*** 62.66±0.84d62.51±0.81c 62.35±0.85ab62.35±0.89a 62.46±0.92bc 619.670*** 62.46±0.86

If there is a information for 

sodium content, I will 

choose low sodium 

products. (R)2)

62.09±0.78a 62.07±0.82a 62.43±0.79c 62.22±0.81b 48.530*** 62.29±0.80b62.19±0.81ab 62.13±0.78a 62.21±0.82ab 62.42±0.92c 668.578*** 62.20±0.81

Total 25.26±4.6a 25.86±5.0b 27.16±4.8c 25.86±5.0b 34.873*** 27.56±4.9c 26.36±4.7b 25.16±4.7a 24.96±0.87a 26.26±4.6b 639.732*** 25.96±4.9

1) Mean± SD
2) R denotes an reversely scored item. 
*: p < 0.05, **: p < 0.01, ***: p < 0.001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4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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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high-salt dietary behaviors by region and by age

Region Age groups

Capital 

(n=1,615)

Chungcheon

g

(n=611)

Gyeongsang

(n=1,133)

Jeolla

(n=705)
F-value

20~39

(n=765)

40~49

(n=1,113)

50~59

(n=1,318)

60~69

(n=677)

70~79

(n=191)
F-value

Total

(n=4,064)

When I eat soup or stew, I 

drink up soup in whole.
62.65±1.051)a 62.76±1.08bc 62.81±1.01c 62.67±1.04ab 66.084*** 62.71±1.07 62.77±1.01 62.66±1.03 62.71±1.08 62.82±1.05 662.112 62.72±1.04

I often eat processed 

foods such as Ramyon, 

Omuk, ham and 

canned food.

62.19±0.84b 62.27±0.90b 62.55±0.92c 62.07±0.86a 55.222*** 62.76±0.92d 62.42±0.88c 62.08±0.79b 61.97±0.82a 62.04±0.84ab 115.215*** 62.28±0.89

I often eat out or eat 

delivered food 

(2-3/weekly).

62.35±1.00a 62.50±1.02b 62.65±0.99c 62.32±1.00a 25.340*** 62.84±1.01d 62.60±0.98c 62.32±0.96b 62.13±0.98a 62.05±0.93a 668.989*** 62.45±1.01

I eat a lot of kimchi. 63.31±0.92 63.29±0.96 63.26±0.86 63.32±0.86 60.730NS 63.18±0.92a 63.34±0.86b 63.32±0.90b 63.30±0.95ab 63.29±0.86ab 663.746** 63.30±0.90

I often eat salted fish or 

sprinkle fish with salt.
62.53±0.86a 62.53±0.93a 62.70±0.84b 62.72±0.84b 14.505*** 62.50±0.83a 62.61±0.86b 62.62±0.86b 62.67±0.90b 62.72±0.89b 664.788** 62.61±0.87

I often eat soybean paste 

or soup 

(2-3/weekly).

62.87±0.90b 63.01±0.95c 62.97±0.87c 62.77±0.89a 10.337*** 62.81±0.87 62.92±0.87 62.93±0.90 62.91±0.96 62.93±0.94 662.296 62.90±0.90

I often eat fast foods such 

as hamburgers and 

pizza.

61.98±0.85a 62.12±0.90b 62.35±0.90c 62.03±0.93a 40.668*** 62.54±0.92d 62.24±0.84c 61.94±0.84b 61.82±0.83a 61.90±0.95ab 690.317*** 62.11±0.90

I have a habit of adding 

soy sauce or salt before 

I eat certain foods.

61.97±0.85b 61.88±0.89a 62.13±0.82c 62.09±0.86c 15.877*** 62.02±0.84 62.02±0.82 62.00±0.84 62.08±0.95 62.01±0.83 661.149 62.02±0.85

If food or soup is bland I 

add salt or soy sauce.
62.62±1.03a 62.76±1.09bc 62.71±0.96ab 62.84±0.98c 67.949*** 62.59±1.04a 62.68±0.99ab 62.74±1.01b 62.75±1.03b 62.92±1.02c 665.416*** 62.70±1.01

I check the sodium 

content for processed 

foods. (R)2)
63.33±1.03ab 63.40±1.05bc 63.45±0.93c 63.29±1.01a 64.483** 63.50±0.95c 63.43±0.96bc 63.25±1.02a 63.33±1.08ab 63.44±1.06bc 669.088*** 63.37±1.01

Total 25.86±4.8a 26.56±4.6b 27.66±4.6c 26.16±4.6ab 33.010*** 27.56±4.7b 27.06±4.6b 25.86±4.7a 25.76±4.7a 26.16±4.5a 623.744*** 26.56±4.7

1) Mean± SD
2) R denotes an reversely scored item. 
**: p < 0.01, ***: p < 0.001 by ANOVA
ab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4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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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짜게 먹는 식행동 항목별 편균 점수는 ‘가공식품이나 음

식 구입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김치를 많이 먹는다’, ‘된장찌개나 수프를 자주(주 2~3

회) 먹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볼 때 짜게 먹는 식행동 평균 점수는 26.5 ± 4.7

점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이 충청권이었으며, 전라권과 수도권이 가장 낮았다

(p < 0.001). 경상권은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p < 0.001), ‘라면, 어묵, 햄,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을 자주 먹는다’(p < 0.001), ‘자주(주2~3회)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는다’(p < 0.001),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를 자주 먹는다’(p < 0.001) 항목에서 경상권은 다른 권역

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수도권과 전라권

은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 (p < 0.001),

‘자주(주2~3회)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는다’(p < 0.001),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p < 0.001),

항목에서 다른 지역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연

령별로 볼 때 20&3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라면,

어묵, 햄,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p <

0.001), ‘자주(주2~3회)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는다’

(p < 0.001),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다’

(p < 0.001) 항목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식행

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생선 자반이나 소금을 뿌

린 생선을 자주 먹는다’(p < 0.001), ‘음식이나 국이 싱거

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p < 0.001) 항목에서 70

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7.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 식행동 및 자가인

식도와의 상관관계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 식행동 및 자가인식

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p < 0.001), 식행동

(p < 0.001) 및 자가인식도(p < 0.001) 간에 양의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권역에서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 식행동 및 자가인식도 간에 양의 상관성을 나

타내었으며(p < 0.01, p < 0.001) 연령별로도 70대를 제

외한 20&30대(p < 0.001), 40대(p < 0.001), 50대(p <

0.001), 60대(p < 0.01, p < 0.001)에서 짠맛 미각판정치

와 짜게 먹는 식태도, 식행동 및 자가인식도간에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p < 0.001).

—————————————————————————

고 찰
—————————————————————————

권역별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 결과에서 약간 짜게 먹는 편

과 짜게 먹는 편이 21.7%와 6.3%로 짜게 먹는 비율이 전체

의 28.0%로 나타났는데(p < 0.001), 이는 Shin 등(2008)

의 2008년 대구지역 여성의 짜게 먹는 비율 45%보다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짠맛 미각판정치는 전체 평균 2.96 ± 1.02로 나타나

2008년에 조사된 Kim 등(2012)의 전국 대상 여성 짠맛 미

각판정치 3.36 ± 0.87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고, 2008년 대구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등

2009)에서 교육집단 3.47 ± 0.78, 비교육집단 3.36 ±

0.86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역별 미각판정치의 평균값은 경상권(3.03 ± 1.08), 충청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igh-salt dietary attitude, high-salt dietary behaviors and self-awareness by salty taste assessment

High-salt dietary attitude High-salt dietary behaviors Self-awareness

Region

Capital (n=1,615) 0.135*** 0.112*** 0.172***

Chungcheong (n=611) 0.230*** 0.223*** 0.238***

Gyeongsang (n=1,133) 0.228*** 0.203*** 0.163***

Jeolla (n=705) 0.125** 0.132*** 0.116**

Age groups 

20~39 (n=765) 0.278*** 0.224*** 0.189***

40~49 (n=1113) 0.223*** 0.207*** 0.234***

50~59 (n=1318) 0.110*** 0.128*** 0.123***

60~69 (n=677) 0.139*** 0.109** 0.159***

70~79 (n=191) 0.043 0.067 0.122

Total (n=4,064) 0.175*** 0.162*** 0.170***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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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01 ± 0.98), 전라권(2.98 ± 0.99)이 수도권(2.88

± 1.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는 2008년에 조사된 Kim 등(2012)의 전국 권역별 짠맛

미각 판정 비교에서 수도권(2.88 ± 1.01)이 다른 권역보

다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별 미각판정치

의 평균값은 70대(3.16 ± 1.10)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

령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Shin

등(2008)의 대구시민 대상 짠맛 미각 판정 결과에서도 80

대가 평균 3.67 ± 0.8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

음이 1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나 청장년층에 비하여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Nordin

등(2003)은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음식 섭취 종류, 조리방법 뿐 아니

라 음식의 구입 방법에 대해 노인 뿐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

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Kim & Paik(1987)도 중년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최적염

미도가 높았고 식탁염 첨가량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짠맛

미각판정치는 나트륨 배설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짠

맛 미각판정치가 높을수록 나트륨 배설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Kim & Lee 2013).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 점수는 경상권이 다른 권역보

다 높았고(p < 0.001), 20&3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Kim 등(2013)의 연구에서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Matsuzuki 등(200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나트륨 섭취 관련 식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소

금 섭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짜게 먹는 식태도 문항 중 ‘김치를 좋아한다’가 3.46 ±

0.8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생선 자반이나 건어물 같은

것을 좋아한다’, ‘면류나 국류를 좋아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Kim & Lee(2013)의 연구에서 40대 여성 직

장인은 ‘면류나 국수류를 좋아한다’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생선자반과 건어물을 좋아한다’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im 등(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

학부모의 나트륨 관련 식행동 조사결과 생선자반을 좋아한

다는 점수가 가장 높았고, 50대 주부의 나트륨 관련 식품 섭

취빈도 조사결과 가장 자주 섭취하는 음식은 배추김치(Ahn

등 2012)로, 본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Shim(2008)은 고염섭취군은 고염 식태도 점수가 높았

으며, 별미밥을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식탁에서 소금을 넣는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별미밥이나 덮밥 종류를

좋아한다’가 2.75 ± 0.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짜게 먹는 식행동을 살펴보면, ‘김치를 많이 먹는다’ 점수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따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소금, 간장 다음으로 배

추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나트륨 섭취량의

대부분(86.1%)은 식물성 식품에서 공급되며 식물성 식품

중에서 양념류(1991 mg)와 채소류(778 mg)에서 가장 많

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김치,

장류, 생선, 젓갈 등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

한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전통적인 식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

로 지적되었다(Kim & Paik 1987). 한국은 전통적으로 밥

중심의 식사를 하여 소금이 다량 함유된 김치, 장아찌, 장류

등을 섭취하여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Song & Lee 2008). Nam

& Lee(1985)는 전체 나트륨의 70% 이상이 김치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포함된 소금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 국수류의 국물을 남기지 않는다’, ‘된장이나 수프를 자

주(주2~3회) 먹는다’ 식행동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 밥을 말아먹거나 국을 다 먹는 식습관은 소금섭취 총량

을 높여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 Jo

2009). 따라서 한국인에서 나트륨의 섭취를 감소시키려면

염장류, 가공식품, 김치류, 조미료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

품의 섭취를 줄일 것, 국이나 찌개류의 국물을 적게 섭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Cho 2002). 또한 Kim & Lee

(2013)는 국, 찌개 한 그릇의 소금 함량이 매우 많은 만큼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먹거나, 하루 한 끼는 국 대신 숭늉 등

으로 대체하거나,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남기

는 등 스스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

계에서 짠맛 미각판정치가 높을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와 식

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 Choi (2007)

도 짠맛에 대한 기호도가 낮을수록 저염식 관련 생활습관의

실천 항목 개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Kim 등

(2012)의 전국 권역별 조사결과와 Kim 등(2009)의 직장

인 대상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하였다. 또한 Shin 등(2008)

의 연구에서도 짠 음식을 선호할수록 짜게 먹는 식태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 등

(2008)은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키려면 짠맛 기

호도를 낮추고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Kim(2014)의 연구에서 미국에 거

주하는 한국인은 라면이나 국수, 우동, 감자칩이나 과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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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찌개 등에 대한 음식 섭취가 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의 변화를 통해 짠맛 미

각판정치를 낮춤으로써 나트륨 섭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률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

로 8.4%, 19세 이상 4.9%로 나왔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대국민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

시하여 싱거운 입맛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

요하며, 권역별과 연령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저염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15개 지역의 20~70대 성인 여성 4,064명

을 대상으로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을 실시하고, 이들의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권역별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의 짠맛 미각판정치가 다른 세 권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권역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1). 연령별 미각판정치의 평균은 7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 < 0.01). 짠맛 미각판정 결과 약간 짜게 먹는 편과

짜게 먹는 편이 21.7%와 6.3%로 전체의 28.0%가 짜게 먹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권이 타 권역에 비해, 7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짜게 먹는 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01).

2. 권역별 짜게 먹는 식태도 점수는 경상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권과 전라권이었으며, 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와 70대였으며, 50대와 60대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식태도 문항

중 전체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김치를 좋아한

다’였다.

3. 권역별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는 경상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청권과 전라권이었으며, 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01). 연령별로 20&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경상권과 20&30대와 40대는 국 및 찌개류,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다, 먹기 전에 간을 한다는 등의 행동에서

타 권역 및 타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

한 전체적으로 짜게 먹는 식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김치를 많이 먹는다’였다.

4. 짠맛 미각판정치와 짜게 먹는 식태도(p < 0.001), 식

행동(p < 0.001) 및 자가인식도(p < 0.001) 간에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국 권역별로 짠맛 미각 판정치,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

행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다른 세 권역보다 점수가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짠맛을 선호하고, 짜게 먹는 식태도과 식행동 점수가 높아졌

다. 따라서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실시할 때 지역별, 연령별

로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에 앞서 추후에는 남성을 포함하고 더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

로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화 관련 기초자료 수

집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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